
<보도내용>

□ 2026.6.24. 매일경제는 ｢일몰 앞둔 혼인세액공제··· 현금성 보조금으로 전환｣, 
｢자녀세액공제 10만원 받던 저소득층··· 보조금 전환땐 55만원｣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자녀 양육에 따른 세제 지원 방식을 현행 ‘세액공제’에서 현금을 
직접 지급하는 ‘보조금’ 형태로 전격 전환”하고,

   - “개편안이 시행되면 산출세액이 10만원인 근로자도 한도와 상관없이 55만원 
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돼 실질 혜택이 늘어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 ㅇ “혼인세액공제 역시 조세지출에서 직접지원 방식인 보조금으로 전격 전환
하는 것을 검토 중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혼인세액공제,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제도를 보조금 등 재정사업으로 
전환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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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여부는
결정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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